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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스쿨 수료 후 5년간 5회로 변

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

변호사시험법에 의해 응시 자격이 

박탈된 청년들이 국회에 권리 회

복을 호소했다.

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(회장 

이석원, 이하 평철연)는 지난 5일 

국회를 방문해 변호사시험 평생응

시금지제의 폐지 등을 요청했다고 

27일 밝혔다.

평철연은 소위 ‘오탈제’로 불리

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의 폐

지를 요구하는 단체로 지난해 해당 

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

원을 청구하고 청와대 간담회, 릴레이 1인 시

위, 팩스 액션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.

새해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고 지난 11일부

터 15일까지 실시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앞

두고 국회를 찾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

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만났다.

평철연은 면담을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제도

를 규정하고 있는 △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전

면 폐지와 △기존 응시제한자들에 대한 소급

적 구제 등을 요청했다. 이날 면담에는 김정

환, 방효경 변호사, 평철연 회원 5명 등이 참

여했다.

이석원 평철연 대표는 “강민정 의원과 장혜

영 의원 모두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

1135명의 평금자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

주셨고 평생응시금지제의 문제점에 대해 공

감대를 형성한 뜻깊은 시간이었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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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시험 응시 평생 금지 청년들, 

국회에 권리 회복 호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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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는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

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의 폐지 등을 요청했다고 

27일 밝혔다〉


